
주한멕시코대사관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저희 부부는

멕시코 땅에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정신없

이 일주일을 보내고 드디어 지난 4월의 소식들

을 정리하여 서신을보냅니다.

4월은 선교지로의 이주를 준비하는 시간이었
습니다. 3월 서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월 초

저희 부부는 주한멕시코대사관에 선교 비자 인

터뷰를 보러 갔습니다.

멕시코 이지민김예은선교사

선교서신 <제 6호>
2022년 4월

“너는 진리의말씀을옳게 분별하며부끄러울것이없는 일꾼으로

인정된자로자신을하나님앞에 드리기를힘쓰라”(디모데후서 2:15)

신대원 동기들

그러나 저희는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무비자로

4월 말에는 선교지인 멕시코로 출국할 생각이

었기에 서류가 누락 된 상태였지만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멕시코 영사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였지만, 비자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질 순

없었습니다.

10일 뒤, 맡겨 놓은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다시

주한멕시코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대사관으로

부터 받은 여권에는 멕시코 비자가 발급되어

있었죠. 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국 전까지 집안의 살림들을 처분하거나

나눔을 하고, 또 가까운 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그간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명

따라 부르신 곳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선교사이지만 , 본토를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쁨과 감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교차하게 했습니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몹시 까다로웠고, 특히 구

비서류 중 하나는 저희가 도저히 준비할 수 있

는 서류가 아니었죠. 어느 정도 선교사로서의

연차가 쌓여야 준비할 수 있는 서류였습니다.

대사관의 행정 직원은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되면 비자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니, 또

멕시코 현지 초청장 등 제출된 서류가 반환되

지 않으니, 인터뷰 예약을 다시 잡고 오늘 인터

뷰는 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희

에게 권고했습니다.



기도제목

1. 현지 정착에 하나님의손길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하소서.

2. 언제 어디서든지 늘겸손히 나보다 남을 낫게여기며 살게 하소서.

3. 멘토이신 최승열 선교사님내외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더하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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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아름다운교회 파송예배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

지난 이리아름다운교회에서 파송예배 드릴 때

전했던 답사의 끝 부분을 서신에 담으며 모든

동역자님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리려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힘쓰라”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선교사로서

이제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이 인정된 자로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두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가정으로, 욕심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며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그 땅의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기뻐하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생명의 복음만을 즐거이 전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축복과 은혜가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동역자님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길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로 출국하기 전 마지막 주일인 4월

24일, 저의 모 교회, 이리아름다운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일진해교회와 함께

저희 가정의 주파송교회이죠.

제가 이리아름다운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저희 가정이 교회의 첫 주파송선교사였기

때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 주셨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란

아이가 어느새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주의 종으로 선교를 하러 가니 성도님들 또한

감회가 새로우신 모습이었습니다.

멕시코를 향하여!


